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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사회사업팀 동요

1. 꽃동네 새 동네

뜰아래 반짝이는 햇살같이 
창가에 속삭이는 별빛같이

반짝이는 마음들이 모여 삽니다.
오손도손 속삭이며 살아갑니다. .

비바람이 불어도 꽃은 피듯이 
어려움 속에서도 꿈은 있지요.

웃음이 피어나는 꽃동네 새 동네 
행복이 번져가는 꽃동네 새 동네

2.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 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3. 섬집 아기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맘이 설레어

다 못 찬 굴 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랫길을 달려옵니다.

4. 등대지기

얼어붙은 달그림자 물결 위에 자고
한겨울에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모질게도 비바람이 저 바다를 덮어
산을 이룬 거센 파도 천지를 흔든다. 
이 밤에도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한 손 정성이여 바다를 비친다.

5. 엄마야 누나야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 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들에는 반짝이는 금모래 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6. 반달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 배엔
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은하수를 건너서 구름나라로
구름나라 지나선 어디로 가나

멀리서 반짝반짝 비치이는 건
샛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7. 나뭇잎 배

낮에 놀다 두고 온 나뭇잎 배는 
엄마 곁에 누워도 생각이 나요 

푸른 달과 흰 구름 둥실 떠가는 
연못에서 사알살 떠다니겠지 

연못에다 띄워 논 나뭇잎 배는 
엄마 곁에 누워도 생각이 나요

살랑살랑 바람에 소근거리는 
갈잎 새를 혼자서 떠다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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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꽃

올해도 과꽃이 피었습니다.
꽃밭 가득 예쁘게 피었습니다.

누나는 과꽃을 좋아했지요.
꽃이 피면 꽃밭에서 아주 살았죠.

과꽃 예쁜 꽃을 들여다보면
꽃 속에 누나 얼굴 떠오릅니다.

시집간 지 온 삼 년 소식이 없는
누나가 가을이면 더욱 생각나요.

9. 오빠 생각

뜸북뜸북 뜸북새 논에서 울고
뻐꾹뻐꾹 뻐꾹새 숲에서 울 때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기럭기럭 기러기 북에서 오고
귀뚤귀뚤 귀뚜라미 슬피 울건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10. 과수원길

동구 밖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하얀 꽃 이파리 눈송이처럼 날리네.

향긋한 꽃냄새가 실바람 타고 솔솔
둘이서 말이 없네. 얼굴 마주보며 생긋
아카시아 꽃 하얗게 핀 먼 옛날의 과수원길

동구 밖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하얀 꽃 이파리 눈송이처럼 날리네.

향긋한 꽃냄새가 실바람 타고 솔솔
둘이서 말이 없네. 얼굴 마주보며 생긋
아카시아 꽃 하얗게 핀 먼 옛날의 과수원길

11. 낮에 나온 반달

① 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은 
해님이 쓰다버린 쪽박인가요?

꼬부랑 할머니가 물 길러 갈 때 

치마끈에 달랑달랑 채워줬으면

② 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은 
해님이 신다 버린 신짝인가요?

우리 아기 아장아장 걸음 배울 때 
한쪽 발에 딸깍딸깍 신겨줬으면

③ 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은
해님이 빗다 버린 면빗인가요?

우리 누나 방아 찧고 아픈 팔 쉴 때
흩은 머리 곱게 곱게 빗겨 줬으면

12. 꽃밭에서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매어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애들하고 재밌게 뛰어놀다가 
아빠 생각나서 꽃을 봅니다. 

아빠는 꽃 보며 살자 그랬죠.
날보고 꽃같이 살자 그랬죠.

13. 겨울나무

나무야 나무야 겨울나무야 
눈 쌓인 응달에 외로이 서서 

아무도 찾지 않는 추운 겨울을
바람 따라 휘파람만 불고 있느냐 

평생을 살아가도 늘 한자리

넓은 세상 얘기도 바람께 듣고

꽃피던 봄여름 생각하면서
나무는 휘파람만 불고 있구나. 

14. 가을밤

가을밤 외로운 밤 벌레 우는 밤 
초가집 뒷산 길 어두워질 때 
엄마 품이 그리워 눈물 나오면 
마루 끝에 나와 앉아 별만 셉니다. 

가을밤 고요한 밤 잠 안 오는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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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울음소리 높고 낮을 때 
엄마 품이 그리워 눈물 나오면 
마루 끝에 나와 앉아 별만 셉니다. 

15. 따오기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따옥 따옥 소리 처량한 소리

떠나가면 가는 곳이 어디메이뇨
내 어머니 가신 나라 해 돋는 나라 

잡힐 듯이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따옥따옥 따옥 소리 처량한 소리

떠나가면 가는 곳이 어디메이뇨
내 아버지 가신 나라 해 돋는 나라 

16. 은행잎 단풍잎

내 책을 넘겨보고 달아난~바람 
노오란 은행잎을 놓고 갔~어요 
내가 읽는 책 틈에 끼워 두~라고 
가을이 보~내준 선물인~가봐 

내 머리를 만져주고 달아난~바람 
빠알간 단풍잎을 놓고 갔~어요 
내가 읽는 책 틈에 끼워 두~라고 
가을이 보~내준 선물인~가봐 

17.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풀잎새 따다가 엮었어요. 
예쁜 꽃송이도 넣었구요.
그대 노을빛에 머리 곱게 물들면 
예쁜 꽃 모자 씌워 주고파 

냇가에 고무신 벗어놓고 
흐르는 냇물에 발 담그고 
언제쯤 그 애가 징검다리를 건널까 
하며 가슴은 두근거렸죠.

흐르는 냇물 위에 노을이 분홍빛 물들이고 
어느새 구름 사이로 저녁달이 빛나고 있네.
노을빛 냇물 위엔 예쁜 꽃 모자 떠가는데 
어느 작은 산골 소년의 슬픈 사랑 얘기

노을빛 냇물 위엔 예쁜 꽃 모자 떠가는데 
어느 작은 산골 소년의 슬픈 사랑 얘기

18. 기러기

달 밝은 가을밤에 기러기들이 
찬 서리 맞으면서 어디로들 가나요?

고단한 날개 쉬어 가라고 
갈대들이 손을 저어 기러기를 부르네.

산 넘고 물을 건너 머나먼 길을 
훨훨 날아 우리 땅을 다시 찾아왔어요.

기러기들이 살러 가는 곳 
달아달아 밝은 달아 너는 알고 있겠지.

19. 가을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누나

가을이라 가을바람 다시 불어오니
밭에 익은 곡식들은 금빛같구나
추운 겨울 지날 적에 우리 먹이려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20. 노을

바람이 머물다 간 들판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연기~
색동옷 갈아입은 가을 언덕에~
빨갛게 노을이 타고 있어요~
허수아비 팔 벌려 웃음 짓고~
초가지붕 둥근 박 꿈 꿀 때~
고개 숙인 논밭에 열매~
노랗게 익어만 가는~
가을바람 머물다 간 들판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연기~
색동옷 갈아입은 가을 언덕에~
붉게 물들어 타는 저녁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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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여수 旅愁
깊어 가는 가을밤에 낯 설은 타향에
외로운 맘 그지없어 나 홀로 서러워
그리워라 나 살던 곳 사랑하는 부모 형제
꿈길에도 방황하는 내 정든 내 고향

명경같이 맑고 푸른 가을 하늘에
들불 가에 젖는 달빛 고즈넉이 내릴 제 
줄지어 가는 기러기 떼야 
서리 내린 저녁 길에 어딜 찾아가느냐?

깊어 가는 가을밤에 낯 설은 타향에
외로운 맘 그지없어 나 홀로 서러워
그리워라 나 살던 곳 사랑하는 부모 형제
꿈길에도 방황하는 내 정든 내 고향
꿈길에도 방황하는 내 정든 내 고향

22. 고향생각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이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고향 하늘 쳐다보니 별 떨기만 반짝거려
마음 없는 별을 보고 말 전해 무엇 하랴?
저 달도 서쪽 산을 다 넘어가건만
단잠 못 이뤄 애를 쓰니 이 밤을 어이해?

23. 그리운 언덕

내 고향 가고 싶다 그리운 언덕
동무들과 함께 올라 뛰놀던 언덕
오늘도 그 동무들 언덕에 올라
메아리 부르겠지 나를 찾겠지

내 고향 언제 가나 그리운 언덕
옛 동무들 보고 싶다 뛰놀던 언덕
오늘도 흰 구름은 산을 넘는데
메아리 불러본다 나만 혼자서

24. 모래성

모래성이 차례로 허물어지면 
아이들도 하나둘 집으로 가고

내가 만든 모래성이 사라져가니
산위에는 별이 홀로 반짝거려요

밀려오는 물결에 자취도 없이 
모래성이 하나둘 허물어지고 
파도가 어두움을 실어올 때에
마을에는 호롱불이 곱게 켜져요

25. 무지개

알쏭달쏭 무지개 고운 무지개 
선녀들이 건너간 오색 다린가  
누나하고 나하고 둥둥 떠올라 
고운다리 그 다리 건너 봤으면 

알쏭달쏭 무지개 고운 무지개 
선녀들이 두고 간 오색 띠인가  
둥실둥실 떠올라 뚝 떼어다가 
누나하고 나하고 메어 갔으면

26. 바닷가에서

해당화가 곱게 핀 바닷가에서
나 혼자 걷노라면 수평선 멀리
갈매기 한두 쌍이 가물거리네..
물결마저 잔~잔한 바닷가에서~

저녁노을 물드는 바닷가에서
조개를 잡노라면 수평선 멀리
파란~ 바닷물은 꽃~무늬지네
모래마저 금~같은 바닷가에서~

27. 별

바람이 서늘도 하여 뜰 앞에 나섰더니 
서산머리에 하늘은 구름을 벗어나고 
산뜻한 초사흘 달이 별 함께 나오더라 
달은 넘어가고 별만 서로 반짝인다 
저 별은 뉘 별이며 내 별 또 어느 게요 
잠자코 흘로 서서 별을 헤어보노라.

산뜻한 초사흘 달이 별 함께 나오더라 
달은 넘어가고 별만 서로 반짝인다 
저 별은 뉘 별이며 내 별 또 어느 게요 
잠자코 흘로 서서 별을 헤어보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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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구름

저 멀리 하늘에 구름이 간다. 
외양간 송아지 음메음메 울적에 
어머니 얼굴을 그리며 간다. 
고향을 부르면서 구름은 간다. 

저 멀리 하늘에 구름이 간다. 
뒤뜰에 봉선화 곱게곱게 필적에 
어릴 제 놀던 곳 찾으러 간다. 
고향을 부르면서 구름은 간다.

29. 산골짝의 등불

아늑한 산골짝 작은 집에 아련히 등잔불 흐를 때
그리운 내 아들 돌아올 날 늙으신 어머님 기도해

그 산골짝에 황혼질 때 꿈마다 그리는 나의 집
희미한 불빛은 정다웁게 외로운 내 발길 비치네

There's a lamp shining bright in a cabin
In a window it's shinin' for me

And I know that my mother is prayin
'For the boy she is longing to see

When it's lamp lighting time in the valley
And in dreams I go back to my home

I can see that old lamp in the window
It will guide me wherever I roam

30. 언덕위의 집

들소들이 뛰고 노루 사슴 노는 그곳에 나의 집 지
어 주. 걱정 소리 하나 구름 한 점 없는 그곳에 나
의 집 지어 주.

언덕위의 집, 노루 사슴이 뛰어 놀고, 걱정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곳, 그곳에 나의 집 지어 주.

밤이 깊을수록 별이 반짝이는 찬란한 하늘 아래 
서서, 나는 몇 번이나 생각했었던가, 사람의 영
광 이보다 클까. 

오, 푸른 하늘. 시냇물 위에 빛나는 별. 버들잎 바
람에 춤을 추는 언덕, 그곳에 나의 집 지어 주. 버
들잎 바람에 춤을 추는 언덕, 그곳에 나의 집 지
어 주.

다른 번역

오, 저 언덕 위 들소들 노닐고 노루 사슴 뛰노는 
그곳. 걱정 근심 없고 구름 없는 하늘 그곳에 집
짓고 살리라. 

오, 언덕의 집. 노루 사슴 뛰노는 그곳. 걱정도 없
이 구름 없는 하늘 그곳에 집짓고 살리라.

오, 언덕의 집. 노루 사슴 뛰노는 그곳. 걱정도 없
이 구름 없는 하늘 그곳에 집짓고 살리라.

31. 메기의 추억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매기 같이 앉아서 놀던 곳
물레방아 소리 들린다 매기야 네 희미한 옛 생각

동산 수풀은 우거지고 장미화는 피어 만발하였
다. 물레방아 소리 그쳤다 매기 내 사랑하는 매기
야. ×3


